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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은 고조선 이래 부여ㆍ

고구려ㆍ삼한ㆍ동예를 이어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제사를 지낸 구체적인 대상 神이나 제단, 목적하는 바는 달리 나

타났지만 하늘에 제사지낸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왔다.1)

현재까지 알려진 天祭 또는 祭天이라 불리우는 하늘[天]에 대한

祭儀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첫째, 고대부터

 * 강원대 강사

1) 여기에서 祭天 또는 天祭는 최고신으로서의 天神이 포함된 제사를 일반적으로 

이른다. 한국의 제천의례를 통시대적으로 소개한 서영대교수의 다음 글에 역사

적으로 중요한 제천과 관련한 연구 성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관념과 제천의 개

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서영대, 「한국의 제천의례」,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경인문화사, 2009),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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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이나 특정 산의 권역을 중심으로 행해

진 천제3), 둘째,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지낸 천제4), 셋째,

개인이나 특정 종교집단 차원에서 행한 천제로 구분할 수 있다.5)

2) 필자는 하늘[天]에 대한 祭儀 사례를 다음 논문에서 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23집(한

국성곽학회, 2013).  최종성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하늘 경험의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주론적 차원’, ‘지역적 차원’, ‘몸의 차원’으로 구분한 후, 그 실

천 단위를 각각 ‘제국(국가)/반국가’, ‘고을, 마을’,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성, 「천제와 산천제」,  『제 2차 금한동천제』(금한동천제보존회, 2014).

3) 임동권, 「太白山 天祭壇의 歷史性과 文化財的 位相」, 『太白文化』제 7집(태백

문화원, 1993).  박내경, 「無等山 天祭壇 開天祭 信仰考」, 『남도민속연구』 

제 11집(남도민속학회, 2005).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태백시

ㆍ강원도민일보, 2008).  김도현, 「태백산 天祭와 儀禮」, 『역사민속학』3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서영대 외,  『강화도 참성단과 개천대제』(경인문

화사, 2009).  김도현, 「태백산 천제단과 마니산 참성단 儀禮 비교」, 『동아시

아고대학』제 23집(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김도현, 「한계산성 천제단의 형

태와 성격」, 『한국성곽학보』23집(한국성곽학회, 2013).  김덕진, 「전라도 광

주 무등산의 神祠와 天祭壇」, 『역사학연구』 제49호(호남사학회, 2013).

4) 마을 단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함께 천제를 행한 사례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

기 바람.  나경수, ｢지남리 지북마을의 민속｣ , 전남민속연구(신안군 도초면지역 

민속종합조사 보고) 창간호, 1991.  김태수ㆍ김진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메기, 천제, 단오굿」, 『실직문화』12집, 2001.  나경수, ｢전남 장

흥군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 조사 연구｣ , 민속학연구10집(국립민속박물관, 

2002).  김용기, 「300여년 이어왔던 금한동 天祭」, 『상산문화』 13호(진천상

산고적회, 2007).  김도현, 「동해시 동호동 천제단 운영과 그 성격」, 『박물관

지』14집(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7).  김태수, 「동호동 천제단 제사의 전

승 실태와 민속적 의의」, 『강원민속학』 21집(강원도민속학회, 2007).  김도

현, 「태백시 咸白山 절골 天祭堂 운영 양상과 그 성격」, 『강원문화연구』(강

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지역 고을 및 마을신

앙」(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년 2월).  이창식, 「진천지역 금한

동 천제 연구」,  『충북학』 제12집(충청북도, 2010).  박흥주, 「천제(天祭)로

서의 호계마을 별신제 연구」, 『비교민속학』 제46집, 2011.  김도현, 「마을

신앙으로서의 금한동 天祭 성격」, 『제 2차 금한동천제』(금한동천제보존회, 

2014).

5) 김도현, 『사료로 읽는 태백산과 천제』(태백시ㆍ강원도민일보, 2008).  김도현, 

「1870년대 태백산 권역에서의 동학교도 활동과 그 의미」, 『박물관지』제 19

호(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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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마을 단위의 천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가 많은 것은 아

니지만,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거나 분석

한 글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天神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신으

로 모시는 서낭신이나 산신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신령으로 여겨,

기우제를 지낼 때 모시거나, 사람이나 소ㆍ말의 역병 驅逐, 蟲災 방

지, 거리고사를 지낼 때 상당신으로 모신다.

이와 같이 천제당 또는 천제단에서 모시는 신령은 일반적으로 天

神과 다른 신령을 함께 모셔 天祭를 지내는 예를 여러 마을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해 보면 天神만 모시는 예, 天神과 山神을

함께 모시는 예, 天神과 기타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예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내미로리 천제단에서의 제의는 天神만 모시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내미로리 天祭가 복원되어 김태수ㆍ김진순에 의해 간단하

게 소개6)된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고, 단지 그 현상만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후 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소를 희생으로 하여 내

미로리 천제봉 정상에 있는 천제단에서 天祭를 연이어 지내면서 이

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 2001년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내미로리 천제를

모두 조사할 기회를 가졌기에 마을 단위 천제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

키면서, 내미로리 천제가 지닌 천제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좀 더 명

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지역의 자연ㆍ인문 환경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내미로리 천제 유

래와 천제단 현황, 그리고 제의 양상을 소개하고, 그 사례가 많지 않

지만 강원도 영동남부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행해지는 마을 단위

의 천제와 비교ㆍ분석해 봄으로서 내미로리 천제가 지닌 성격을 규

명해 보려한다.

6) 김태수ㆍ김진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메기, 천제, 단오굿」, 『실

직문화』12집, 2001.



52 종교학연구

2. 내미로리의 자연ㆍ인문 환경

내미로리는 본래 면 명칭을 사용하여 마을 이름을 정한 것이다.

‘미로’라는 지명은 삼척부사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陟州

誌』(1662)에서 방리(坊里)를 언급하면서 ‘眉老’(이후 未老里)를 언

급하면서 처음 보이며, 『三陟郡誌』(1916)에서는 ‘미로’라는 지명의

어원과 관련하여 “미로는 ‘미-느리’라고 부르는 속음(俗音)이 있고 보

면 이것은 아마 오십천 다리를 나무판대기 한 개씩을 연결하여 길게

가설한 곳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미-근・늘・다리’(連回板橋라는
뜻)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자음으로 미로리(眉老里)」라고 쓴 것으로

보고, 이와 함께 오십천(五十川)을 여러 번 건너다니게 되므로 ‘미-

근․늘창․나드리’(連回屢度의 뜻)라고 불리던 것이 와전되어” 이름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16년 발간된 『삼척군지』에 의하면 300년 전에 신계승(辛啓

承)이 이주해왔고, 100년 전에는 밀양박씨 귀채(貴采)와 김시진(金

始振)ㆍ이용욱(李龍郁) 등이 이주하여 왔다. 그 후에도 백원진(白原

鎭)을 비롯한 여러 성씨들이 들어와 거주하였다고 한다. 1916년 당

시 총 호수는 150호이고 인구는 676명이었다.

본 동리는 본 면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동쪽은 무사리에, 서

쪽과 남쪽은 고천리에, 북쪽은 동해시 삼화동에 서로 접하고 있으니

동서 1리 남북 1.5리이다. 종정전(種井田)ㆍ평지동(平地洞)ㆍ천태전

(天台田)ㆍ방현(芳峴)ㆍ석탄(石灘)ㆍ조지전(鳥池田)ㆍ신리곡(辛梨

谷)ㆍ반석곡(盤石谷) 등 여덟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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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미로리 지형도 (5만분의 1 지형도 / 1917년 간행)

그리고 서쪽에 두타산(頭陀山)이 우뚝 솟아있고 그 기슭에 흑악

(黑岳)이 있다. 천제봉(天祭峯)과 고조봉(顧祖峯)은 솔모산(率母山)

줄기로 본 동리 동쪽에 각각 준순(逡巡)하고 있다. 내미로천(內未老

川)은 동남쪽으로 흘러가 사둔리에 들어간다. 도로는 거리가 14km

인 삼척 시내와 6km인 미로면, 4km인 삼화사(三和寺) 등으로 통한

다.

내미로리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삼척 사람들이 봄ㆍ가을에

제사를 지냈으며, 가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기록된 쉰움산이 있으

며, 천년 고찰인 천은사와 함께 고려시대의 인물인 이승휴 선생이

머물며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 제의로써 천제봉에서 천제를 지내며, 각 마을별로 정월초하루

와 단오에 서낭고사를 지낸다. 이와 함께 봄에는 각 성씨들이 성의

껏 제물을 준비하여 쉰움산에 좌정한 집안 조상을 위하는 산메기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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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미로리 천제

3.1 내미로리 天祭 유래와 天祭壇 현황

내미로리에서는 반 단위의 서낭고사 외에도 내미로리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천제를 천제봉 정상에서 지내고 있다. 천제를 지낸 유래와

관련하여 1997년 천제단에 세운 비석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제 유래는 옛날 전설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즉위년인 1280년경. 이
지역에 괴질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고생이 매우 심하여 靑天白日이 3일
이어지는 辰時에 무지개가 雪霈山 아래 淸井에서 이 산봉우리에 正立하
여 기이하다 하던 중 어느 날 신령도 아니고 신선도 아닌 백발노인이 지
나시며 이 산에서 천제를 10년 마다 올리고, 祭酒는 地酒요, 소 生肉을
진설하며, 淸井에 있는 물을 사용하면 국태민안과 삼척 지역 민생이 泰
平, 始華年豊하다 하여, 이곳에서 천제를 올려 왔다. 옛날 사람들로부터
이어온 전통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동민이 합의하여 이 비를
엄숙하게 건립하니 이후 영원토록 집집마다 우환이 없고, 복덕을 누릴 것
을 기원한다.

위에서 소개한 유래에 더하여 광복 이후 천제를 지낸 구체적인 사

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로 밭을 갈았다. 그래서 소는 가축이라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농기구이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어서 한 가족처럼 여
겼다. 그런데 약 60~70여년 전에 마을의 소에 전염병이 돌아 많이 죽었
다. 이에 당시 내미로리 이장이었던 천태밭골 출신 김복남은 소가 우질로
죽어 나가니 이를 막기 위해 소를 희생으로 바쳐 천제를 지내자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성금을 거출하여 소를 구입하여 천제를 지냈다고 한
다. 천제를 지낸 후 우질은 사라지고, 마을이 안정되었다. 이에 당시 매
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매년 지내기는 어려워 10년에 한번 씩 지
내기로 결의하였고, 천제를 지낸 후 꼬지에 소고기 2~3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후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천제를 지내지 않았는데. 각종

역병과 함께 마을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

흉흉하였다. 내미로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닥친 우환을 극복하기

위해 천제를 다시 지내기로 하고 소를 제물로 준비하여 천제봉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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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제를 지냈다. 천제를 지낸 후 우역으로 죽는 소도 없어졌으며,
마을 내 젊은이들도 건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잘 살게 되었다고 한

다. 이에 10년 주기로 천제를 지내게 되어 지난 2001년 최진극 이장

이 주도하여 천제를 지냈다고 한다.7)

천제단이 위치한 내미로리 1반(種井田) 天祭峰은 두타산 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천제봉에 와서 솟구친 형태이다. 천제봉 좌우에

더 높은 산 봉우리가 있으나, 이들 산은 두타산 줄기가 아니어서 천

제단으로서의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 천제봉 서쪽 방향을 제외한 나

머지 3면은 급경사인데. 이런 지형이 혈이 모이는 지형이며, 잡귀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곳이어서 천제단을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지내기

에 매우 좋은 지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동동쪽에 근산이 보이고,

천제봉 아래에 있는 내미로리와 함께 사둔 2리가 한 눈에 보인다.

동쪽은 횟골재가 보이는데, 이를 넘어가면 삼척시 도경 2리로 넘어

갈 수 있다.

天祭峰 정상에 있는 천제단은 1997년 앞 면에 ‘天皇上帝祭壇碑’라

새긴 비석8)을 세우기 전에는 별도의 제단 시설 없이 제물을 진설하

여 천제를 지냈으나, 2001년과 2012년, 2013년에 천제를 지낼 때

비석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천제를 지냈다. 2014년에는 천제를 지내

지 않았으나, 삼척시의 지원을 받아 장방형으로 쌓은 제단을 설치하

고, 제단 위에 비석을 세웠다.

내미로리 사람들은 천제봉에서 마을 공동으로 天祭를 지내지만,

이곳에서 산메기를 지내는 사람은 없다. 또한 기우제도 쉰움산 정상

이나 천은사 뒤 골짜기를 500m 이상 올라가서 지냈다고 한다.

7) 제보자 : 최진극, 남ㆍ69세, 내미로리 3반. 2012년 05월 26일.

8) 1997년 4월 15일 정오에 세운 비석은 천신을 모신 위패 역할을 하면서, 옆 면

에 내미로리 천제 내력을 새기고, 뒷면에 이에 동참한 주민들 명단을 새겨 후손

들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같이 한다. 비석을 세울 때 내미로리 마을 중 종전

동, 평지동, 천태동, 방현동, 석탄동 주민들이 뜻을 모았으며, 특별하게 협찬을 

한 백도현, 박재홍, 박재은, 박진홍과 함께 동해시에 거주하는 김형준, 안규흠, 

안태흠, 백승태, 그리고 인천시에 거주하는 안춘흠, 안송흠, 김태현의 이름을 새

겼다. 동해시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협찬을 한 7명은 내미로리 출신이어서 협

찬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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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미로리 천제단(2014년)

3.2 祭儀 양상

필자는 2001년에 이어, 2012년과 2013년 내미로리 천제봉에서

설행된 천제를 조사할 수 있었다. 특히 2012년에는 천제를 지내기

2주일 전에 현지에서 제주를 빚고, 5월 26일 천제를 지내기 위해 천

제단 아래 현장에서 희생인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비롯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천제를 지내는 전체 과정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천제를 지낼 때 올릴 祭酒는 2주일 전인 2012년 5월 12일
(양력)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천제봉 정상에서 빚었다. 제주를
빚고 메를 지을 물은 천제봉 아래에 있는 풍다리골에서 길러온다.
제주를 빚기 위해 준비한 것은 쌀 한되, 두룩 2장, 엿질금 한 봉지, 술

약 1봉지, 물은 8리터이다. 제주를 빚는 과정은 엿질금을 물에 담갔다가
잘 주물러서, 자루에 넣은 후 이 자루에 밥과 누룩을 잘 섞어 삼베 자루
에 넣어 술독에 넣고, 물을 붓는다. 물을 충분하게 붓고 삼베 자루를 잘
묶은 후 옹기독에 뚜껑을 덮어 미리 판 구덩이에 잘 묻는다. 독 주변에
흙을 빈틈없이 삽으로 흙을 떠서 넣은 후 손으로 잘 다진다. 이 때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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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에 대비하여 물길을 잘 만들어 빗물이 독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마
무리한다. 그 위에 대야를 엎어서 덮은 후 대야가 날아가지 않게 큰 돌을
올려두었다.9)

2012년 내미로리 天祭는 2012년 5월 26일(음력 4월 6일) 설행하

였다. 그 과정은 미리 구입하여 정성껏 돌본 숫소를 오후 2시 30분

쯤 희생으로 바치기 위해 천제단 아래에서 도축한 후 다리와 갈비,

머리 등 부위별로 큼직하게 각을 떠서 준비한다.

오후 9시 30분 경 각종 제물을 준비하여 천제단에 와서 각을 떠

서 미리 준비한 소고기를 천제단 주위에 둥글게 걸어두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 때 천제를 지내는 현장에서 메를 짓는다. 메를 다 지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다. 이와 함께 2주

일 전에 땅을 파서 묻어둔 제주 빚은 단지를 꺼내어 주전자에 제주

를 담는다.

위와 같이 제물 준비와 진설이 끝나면 유교식 제의 절차에 따라

약 20분 동안 천제를 지낸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구성된

제관과 집례, 집사, 축관이 천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축관은 최진

극 이장님이었다. 천제를 마친 후 소지를 올리고, 음복을 하였다.

그리고 천제를 지낸 다음 날(5월 27일) 마을 회관에 내미로리 주

민들이 모여 마을 잔치를 하면서 함께 음복을 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천제를 지내기 위해 진설한 제물 진설도를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9) 제주를 담근 분은 내미로리 이장인 최진극님과 부인인 김영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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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미로리 천제 진설도(2012년)

그림 4 내미로리 천제 진설도(2013년)

2012년과 2013년에 준비한 제물을 보면 공통적으로 제단에 소머

리, 메, 생선, 포, 밤, 곶감, 대추, 사과, 배 등을 진설하였고, 제단

주위 나무에 둥글게 각을 뜬 소고기를 걸었다. 2012년에 비해 2013

년에는 떡을 백설기 대신 팥시루떡을 준비하였고, 무, 고사리,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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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올리지 않았다. 여기서 떡을 백설기 대신 팥시루떡을 올린 것

은 내미로리에서 각종 역질 방지를 위해 천제를 지내기에 이와 관련

한 제물인 팥시루떡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천제를 지낼 때 진설한 제물과 비교하였을 때 변하지 않

고 늘 올린 것은 소머리와 각을 뜬 소고기, 메, 술, 포, 밤, 곶감, 대

추, 사과, 배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제물이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메와 술, 밤 등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제수를

진설함을 알 수 있다. 즉,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제수

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별하게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올린다는 점과

2013년 천제에서 팥시루떡을 올린 것은 내미로리에서 천제를 지내

는 구체적인 목적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천제를 지내기 위해 준비한 문서는 祝文, 天祭笏記, 제관 명단이

다. 먼저 축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皇上帝之神祝文

維歲次壬辰 四月 壬午 朔草 六日 丁亥

獻官 허덕규 敢昭告于
海東朝鮮國 江原道 三陟市 未老面 內未老里

天台散下10) 住民一同

天皇上帝之神伏以 齊浴百拜 敢陳微誠伏惟
尊靈俯察郡生 國泰民安 消灾回復 除凶反吉

時和年豊 五穀豐登 六畜繁盛 各人各姓樂

如一日哀此群生各陳微誠敢言 祈福伏惟
尊靈歆格尙

饗

天祭笏記에는 제의 명칭을 ‘天祭’라 하였는데, 모시는 신령은 ‘天

皇之神’이라 표현하였고, 유교식 제의 절차를 적어 집례가 이에 의해

천제를 진행하였다.

10) 해방 이후 천제봉에서 천제 지내는 것을 처음 주도한 김복남 이장님이 내미로

리 천태골에 살아서, 천태골 아래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의미로 ‘天台

散下 住民一同’이라는 문장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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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 명단을 적은 문서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좌집사, 우

집사, 축관, 찬홀(마을 이장, 반장, 기타 어르신들) 담당자들을 적었

으며, 제의 명칭은 ‘天皇祭’라 하였다.

그림 5 내미로리 천제 축문(2013년) 그림 6 내미로리 천제 제관 명부(2012년)

그림 7 내미로리 천제 홀기(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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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미로리 천제에서 소고기를 나무에 걸고
있음

그림 9 새우메를 짓고 있는 모습

그림 10 천제 제물 진설과 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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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내미로리 천제 진설

그림 12 내미로리 천제에서 초헌관이 재배함

그림 13 내미로리 천제 독축(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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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내미로리 천제에서 소지 올림(2012년)

4. 내미로리 천제의 성격

4.1 모시는 신령

내미로리에서 ‘天祭’라고 한 것으로 보아 天神을 모신 제의인데,

비석이나 축문, 제관 명부를 보면 ‘天皇上帝’, ‘天皇’, ‘天皇祭’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天神을 天皇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다음 자료를 보면 天神을 天皇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료 1] 태백시 연화산 산령당11)

… 연화산 산령당 내에 모신 主神은 연화산 산신이지만, 별도로

천황신을 모시고 있다. 그 이유는 원래 연화산 산령당과 함께 무당
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소규모 제당이 산령당 위에 있었는데, 어

느 해인가 화재로 제당이 불탄 후 무당들이 개별적으로 모시던 천황

신을 연화산 산령당 내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

[자료 2]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12)

… 두 며느리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생신에 맞추어 인사말을 각

11) 김도현, 「태백지역 고갯마루 산령당 운영 양상과 그 성격」, 『박물관지』18

호(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년 2월).

12) 김경섭,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한국민속문학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3).



64 종교학연구

각 “천황세, 지황세하시라(하늘 황제의 수명, 땅 황제의 수명을 누리
시라).”라고 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는 “아버님, 좆이 되어

주세요.” 하고 기상천외의 인사를 한다. 천황세든 지황세든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성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이번에도 셋
째를 당해내지 못한다. …

[자료 3] 천지왕본풀이13)

… 초감제는 비념에서부터 큰굿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의 대소에

불구하고 모든 무의(巫儀)에 공통으로 행해지는 기본적인 굿 절차이

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시루떡의 층계
같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하고, 하늘과 땅의 이슬이 생겨 합수하

고 이어 구름이 생기고 ‘청황․질황․인왕(天皇․地皇․人王)’ 닭이

나와 머리를 들고 꼬리를 치고 날갯짓을 하면서 천지가 열리는 모습
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며 성신과 일월의 생성 내력을 계속한다. …

[자료 4] 충주 마수리 농요 [忠州 馬水里 農謠] 14)/ 3. 초벌매기
소리 : <긴방아소리>

(받)에헤이 어라 방아호

(메)선천수 후천수는 억만 세계두 무궁한데
천황씨가 탄생 후에 지황씨도 탄생을 하고

위의 4가지 사례로 보아 하늘을 관장하는 신령을 내미로리에서 天

皇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 하장면에서 복재를

하였던 분이 남긴 위목을 보면 ‘天皇大帝神將’이라 적은 신령 이름이

적혀있다.15) 미로면에서 복재들이 지녔던 위목 사례를 발견할 수 없

었고, 하장 지역에서 다른 복재가 사용한 위목에서 ‘天皇’이라는 신

령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用例로 보아 ‘天皇’은 ‘天神’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미로에서 천제를 지내는 것은 틀림없는데, 모신 신령

13) 박종성, 「천지왕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3).

14) 이창신, 「충주 마수리 농요 [忠州 馬水里 農謠]」, 『한국민속문학사전』(국립

민속박물관, 2013).

15)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고 전광탁 님이 보관하였던 위목(2006년 9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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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으로 보아 내미로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우환을 없애기 위

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신으로 여겨지는 천황을 모신 제의

를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다.16)

그림 15 하장면 장전리 고 전광탁

님 보유 위목 중 ‘천황’ 세부

4.2 천제를 지내는 목적과 위상

16) 마을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 마을 주민 모두 소를 희생으로 하여 ‘天皇’을 

모셔서 천제를 지내게 된 계기는 복재의 권유로 내미로리 전체 단위의 천제를 

지내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차후 복재들이 사용한 위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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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미로리 천제 축문에는 천제를 지내는 목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염원이 ‘國泰民安 消灾回復 除凶反吉 時和年豊 五穀豐登 六畜繁盛

各人各姓樂’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나쁜 것을 막아 내미로리를 평

화롭게 하고, 이에 기반하여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내미로리 천제에서는 마을단위 천제의 다양한 기능 중 역질 방지를

위함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17)

그리고 천제를 지내는 사례 중에서 마을 단위 신앙의 처소로 기능

하는 사례가 많은데, 내미로리 천제는 내미로리 내 작은 단위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즉 마을 단위 제의보다 그 위상이나 제의 동참 범

주, 의미가 더 확장된 형태의 제의이다.

이와 같이 단위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천제를 지내는 이유는 반

단위 마을 별로 여역신을 모시거나 거리제사를 지냄으로서 일상적인

역질 구축과 잡귀 접근 방지를 도모하였으나, 단위 마을에서의 종교

적 의례를 통한 역병이나 우질 구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미로리 전체에 우환이 생겼을 때 이들 단위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제의를 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신령보다 상위 신령

으로 여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천제를 지냄에 있어 다른 마을들은 일반적으로

천신을 상당신으로 모시거나, 마을 단위 신령으로 해결이 안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천신을 모시는데, 내미로리에서 기

우제는 천은사 뒤 쉰움산 계곡에서 지내고, 각종 역질이나 마을 우

환 구축을 위해 천제단에서 천제를 지냄으로서 그 종교적 염원을 표

출하고 있다. 즉, 특정 제의 장소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염원을 표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제의 처소별로 마을 주민들이 목적하는 것을

기원함을 알 수 있다.

17)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개산의 천제단에서의 천제를 비롯하여 충북 진천군 금

한동 사례, 울진 북면 쌍천리 독미산 천제당 등의 사례를 보면 역병이나 소ㆍ말 

등의 전염병을 구축하기 위해 천제를 지낸 사례들이 다수 있다. 물론 여제에도 

이와 같은 종교적 기능이 있지만 전통 사회의 민간신앙 관념과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천제를 지낸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는 천제를 통해 해소해야할 종

교적 기능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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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소 우질 구축과 마을 내 우환을 없애기 위해 10년에 한번 숫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내미로리 천제는 마을 단위 천제의 전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해방 이후 김복남 이장이 마을 내 소 우질 구축을 위해

천제를 지낸 이후 그 전통이 이어지다가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단

절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소를 희생으로

하여 천제를 지낸다.

천제를 지내는 장소인 천제봉 정상에는 1997년 비석이 세워질 때

까지 별다른 제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않았으나, 비석을 세

운 후 이곳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천제를 지내고, 현재는 장방형의

돌제단을 축조하여 천제단으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천제 준비과정을 보면 제주를 미리 천제단 주위에 묻어

놓고, 희생인 소를 천제단 아래에서 도축하며, 메를 현장에서 짓는

다는 점은 천제를 지냄에 있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는

제수도 최대한 부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극한 정성이 잘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내미로리 천제가 지닌 성격을 정리하면, 첫째, 모시는 신령을 ‘天

皇上帝’, ‘天皇’, ‘天皇祭’라고 한 이유는 天神을 天皇으로 표현하는 사

례가 많지 않지만 분석해본 결과 하늘을 관장하는 신령을 내미로리

에서 天皇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 하장면

에서 복재를 하였던 분이 남긴 위목을 보면 ‘天皇大帝神將’이라 적은

신령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天皇’은 ‘天神’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천제를 지내는 사례 중에서 마을 단위 신앙의 처소로 기능

하는 사례가 많은데 비해 내미로리 천제는 내미로리 내 작은 단위

마을 전체를 관장하는, 즉 마을 단위 제의보다 그 위상이나 제의 동

참 범주, 의미가 더 확장된 형태의 천제이다. 이와 같이 단위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천제를 지내는 이유는 단위 마을에서 종교적 의례

를 통한 역병이나 우질 구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미로리



68 종교학연구

전체에 우환이 생겼을 때 이들 단위 마을 모두를 아우르는 제의를

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신령보다 상위 신령으로 여

겨지는 천신을 모셔서 마을 주민들의 종교적 염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른 마을과는 달리 내미로리 천제봉에서의 천제는 마을 내

에 있는 쉰움산에서의 산메기, 기우제, 각 단위 마을 단위의 서낭고

사와 함께 각각 분화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내미로리 나름의 전

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내미로리 천제에 대한 소개와 의미 분석은

향후 마을신앙으로서의 천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사례로 제시될

수 있으며, 천제가 마을공동체신앙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후 마을공동체신앙에서 모셔진 다양한 형태의 천제, 천신 모심

사례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내미로리 천제가 지닌 의미

와 성격이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내미로리 천제, 天皇, 천제봉, 우질, 마을 내 우환

투고일: 2014.10.15.  심사종료일: 2014.10.29.  게재확정일: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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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onje(天祭) in Naemiro-Li of

Samcheok-City

Kim, Do-Hyeon(Kang Wo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eonje(天祭) in

Naemiro-Li of Samcheok-City. Cheonje(天祭) in Naemiro-Li that

devotes a bull decennially to expel cáttle plàgue and to remove

the troubles in several villages clearly shows the tradition of

Cheonje(天祭) in the Li unit. This is concretely filed contents of

Cheonje(天祭)’s character in Naemiro-Li. Be as specific as is as

follows.

First, we can enough find that the spirits in charge of the sky

is regareded Cheonhwang(天皇) in Naemiro-Li. In this context,

we can find that Cheonhwang(天皇) means Cheonsin(天神).

Second, when the whole Naemiro-Li has troubles, they need to

do ritual of all villages. The villagers deify Cheonsin(天神) that

is considered to be top of spiritual than a god of the village

unit, express the villagers's religious desire. Third, Cheonje(天

祭) in Cheonjebong(天祭峰) of Naemiro-Li shows well the

Naemiro-Li’s tradition that performs divided spiritual function

with Sanmaegi(산메기) in Mt. Shinum(쉰움산), Ritual for rain,

the village unit’s Senanggosa(서낭고사).

Key words: Cheonje(天祭) in Naemiro-Li, Cheonhwang(天皇),



Cheonjebong(天祭峰), cáttle plàgue, the troubles in

several villages


